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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본당 사목 지침

선교의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찬미 예수님!
우리 교구는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다섯 가지 사목목표를 매년 하나씩 실천하기 위하여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4.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구에서는 올해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목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당 공동체도 올해는 교회의 으뜸 
사명인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선교에 함께 하는 마음을 지녀 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제껏 우리가 알아 왔던 예수님의 삶과 생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남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사랑을 
담을 수 있으며,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봅니다. 또한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우고 배우고 전하는 가정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둘째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 개개인 구성원들에 의해 하나의 본당 공동체를 이룹니다.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작년과 같이 기쁘게 봉사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신자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과 행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함으로써 그리고 본당의 주보를 

유심히 보고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본당 공동체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또한 
주일미사는 물론 평일미사에도 자주 참석함으로써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기를, 본당 공동체는 
명동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과 배려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봅니다.
셋째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본당 공동체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복음 선포를 통한 선교의 장이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 다양한 만남 가운데 생명의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가 선교의 출발점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칭찬과 감사의 말이 자주 나오고, 자주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
하겠습니까? 올해는 주변의 사회적 상황들이 조심스럽게 평화의 단어들로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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